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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a adopts the “Outline of the 14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Long-Range Objectives Through the Year 
2035” in the context of tremendous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 new development 
paradigm is proposed to prioritize domestic circulation, reinforc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lations. The industrial policies of China’s “14th Five-Year Plan” will have an impact on Korea.  
Thu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cooperate with China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chains and value chains in Asia and the world. Over the past 29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two countries have enjoyed 
clos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China-ROK cooperation is critical t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ra of remarkable changes in the world’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China is a robust developing country, while Korea is a developed 
one in with steady foothold in the world economy. China and South Korea should work together 
to contribute to the rapid recovery and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instead of becoming 
compet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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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제 세계화의 큰 배경 하에서 제품의 생산 

단계는 더 이상 한 국가나 지역의 내부에 국한

되지 않고, 국가나 지역에서 자체적인 우위에 

따라 생산의 한 부분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생

산과정에서 가치 증식 사슬로 형성된다. 글로

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s, GVC)은 기

업의 연구개발 (R&D), 제조, 판매, 서비스 등 

각 분야를 전 세계에 분포시켜 하나의 가치 증

가 사슬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심화 발전함에 따라 많은 개발도상국이

나 신흥 경제국들이 분업에 참여하였고, 이들

은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 구도의 일부분이 되

었다(Wang Yeo-sheng and Li Yu-xian, 2017. 

p.66). 각국의 기업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체

계 중에서도 어느 한 가지 구체적인 단계인 특

정 생산단계에 특화해 생산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의 위치는 기업의 관리능력과 기업 실적에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한 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와 질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전 세계에

서 한 나라의 경제적 지위까지 결정한다

(Huang Qun-hui and Ni Hong-fu, 2020. 

p.13).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 시대에 한 국가나 

지역의 산업 발전 수준은 그 나라나 지역의 기

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산업분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에 대한 지

배력 또는 통제력으로 나타난다. 4차 산업혁명

이 눈앞에 다가오는 현 상황에서 각국은 글로

벌 가치사슬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소셜미디어, 사물인터넷, 클

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ICT)

이 부상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막이 열렸다. 산

업혁명의 선도 기반인 기술혁명은 산업혁명이 

도래할 때마다 기술분야에 중대한 변화와 진보

가 일어나 새로운 생산방식의 출현을 위한 기

술적 지원과 보장을 제공한다(Zhang Jian-gang 

2020. p.12). 산업혁명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정치·경제 구도가 심도 있

게 조정되고 있다. 일부 경제 대국은 2008년 국

제금융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가 경

제력이 많이 쇠퇴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

제국은 대처를 잘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금

융위기에서 벗어났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성

장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종합 경쟁력이 뚜렷이 

제고되었다. 또한 국제 정치·경제 지형이 신

흥경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게 경각심과 

우려를 자아냈다(Zhang Jian-gang 2020. 

p.108).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각종 세계

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연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사람과 화물의 이동을 제

한하고, 지속적인 소비 부진으로 실물경제를 

경직시키고 생산·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쳐 글

로벌 공급망의 단절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이

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 각국의 정부는 자국

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애

쓰고 있다.

글로벌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 비전 목표에서 ‘양두

재외(兩頭在外)’, ‘대진대출(大進大出)’1)의 경제

발전 패러다임을 조정하고 국내 대순환을 주체

로, 국내·국제 ‘쌍순환'이 서로 추진되는 새로

운 성장 구도를 제시했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전해 

나갈 것이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정한 산업정책은 글로

벌 가치사슬, 세계 무역 및 투자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내 대순환 위주의 새로운 발

전 패러다임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한국과 같은 수출 지향국에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Choi Pil-soo, Lee Hyun-tae 2021. 

p.160).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협력해 

아시아 지역은 물론 글로벌 산업사슬, 가치사

슬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과 미래 산

업발전 방향의 연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의 새로운 성장 구도

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 많지 않지만 중국에서

는 찾아볼 수 있다. 선행연구 유형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양두재외(兩頭在外)’，‘대진대출(大進大出)’은 중국 

개혁개방 초기에 실시한 것으로 원료는 수입하고 완

제품은 수출하는 경제 발전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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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Jian-tang (2020)은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이 직면한 외부 환경을 분석하였

다. 현재 세계는 백 년에 없던 큰 변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심화 발전, 국제

역량 대비, 심각한 조정 시기를 겪고 있다고 지

적했다.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이 

직면한 국제 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

회와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Zhang 

Jian-gang (2020)은 국내외 정치·경제 정세의 

큰 변화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 국제 정치·경제 구도의 심도 있는 

조정, 보호주의 대두, 미·중 충돌 심화 등의 환

경 요인 하에 국내 경제 번영과 국내 대순환을 

통해 중국 경제 발전에 동력을 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uo Qing (2020)은 중국 경제발전

의 단계 별 대 내·외 경제순환 발전 특징으로

부터 중국 개혁개방 40년의 과정을 관찰·분석

하였다. 중국 산업사슬이 세계적 가치사슬의 

중하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제약을 

받기 쉽고, 중국 내 경제발전 불균형으로 인한 

내부순환 효율이 낮으며, 국제 대순환 의존도

가 높아 경제발전 위험이 크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국내·국제 이중 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했다. Ren Bao-ping (2020)은 

거시경제, 미시경제, 대외개방, 산업사슬 현대

화 등의 면에서 중국 경제의 품질 향상의 중요

성을 논술하였다. Liu Chang and Wang 

Po-sheng (2020)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신

흥 산업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혁신 경쟁력

이 현저히 향상됐지만 산업정책, 핵심 기술 장

비, 혁신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면에서 아

직 어느 정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신흥산업의 빠른 발전

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흥산업 발전 

전략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산업 기술 경로

를 계획하며, 전통적인 우위 산업과 결합하여 

신흥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공간 분포를 합리

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했다. 

Huang Qun-hui (2020)는 공업화 과정의 시

각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이 직

면한 도전을 분석하였다. 제조업의 발전은 공

업화 전략의 핵심이며 중국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이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중국 공업화 

과정의 핵심이다. 중국의 공업화는 고속 공업

화에서 고품질 공업화로 전환하고, 투자 추진

에서 혁신추진으로 공업화 동력 전환을 실현해

야 하며, 실물경제 공급의 질을 향상시켜 경제

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만 신형 공업화와 

정보화·현대화의 협동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Huo Jian-guo (2020)는 외향적 경제 발

전의 시각에서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에도 개혁개방에 관련된 새로운 조치를 추진하

고 실물경제를 발전시키며 외자 이용 확대와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논술

하였다. Sun Rui (2020)는 제14차 5개년 계획

이 인재 양성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세계 

강국에 걸맞은 첨단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

하여 산업 발전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의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Choi Pil-soo and Lee 

Hyun-tae (2021)는 중국의 ‘쌍순환’ 산업정책이 

제정된 배경과 구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

중 분쟁에서 기술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이 한국

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 Myung-ho (2019)는 중

국 경제 목표를 고소득 국가 진입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개발 과정을 비교해 한·중·일 3

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그리고 중

국 정부가 제14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서 고

려해야 할 사항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중 글로벌 가치사슬 협력에 관한 선행 연

구는 다소 적으나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Yoo Jeong-ho and Lee Jun-yeop (2019)는 신

남방 정책을 검토로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유형의 차이점을 분석하

고 한국, 일본,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

에서 각각 이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력과 

경쟁이 공존한다고 논술하였다. Shim Seung-

jin (2010)는 자동차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한·

중·일 각국 간 및 산업 간 가치사슬 네트워크

를 분석하면서 각국의 산업 활동 과정에서 나

타나는 산업클러스터를 다루었다. 산업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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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동북아 3개국 연계 

고리 가운데 서비스 산업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Choi 

Hye-lin(2020)은 전 세계 투입-산출 데이터와 

아시아개발은행의 글로벌 가치사슬 데이터를 

이용해 중국이 제조업 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

치사슬에서 단순 조립을 담당하던 세계의 공장

에서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과 한중 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내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Cho Seong-jae (2010)는 글

로벌 생산 네트워크(GPN) 이론에 기초하여 중

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쑤저우 삼성반도체, 옌

타이/칭다오 LG 휴대폰, 베이징 현대자동차 등 

한국 재벌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재벌들이 

GPN의 중심인 함장기업(flagship)으로서 가치

사슬을 지배하고 관리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는 결론과 한중 협력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은 중국 경제발전

의 지도 방침으로써 매우 중요하며, 그중에서

도 산업정책 관련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중국

이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산업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발

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산업정책

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구도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웃 나라인 한국과 협

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 발전을 촉

진해 나갈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

어서 2장 본문에서는 제14차 5개년 계획을 제

정한 시대 배경과 산업정책 관련 내용에 대한 

기존 문헌을 연구하고, 3장에서는 중국이 글로

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한다. 4장에

서는 한중 협력에 대해 몇 가지 건의를 제기하

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미약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한중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를 지

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제14차 5개년 계획 제정 배경 
및 산업정책 관련 내용

1. 제14차 5개년 계획 제정 배경

4차 산업혁명의 막이 열리면서 국제 경쟁 구

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선진국 간 및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중국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복

잡한 발전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한동

안은 중국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회일 수 도 있

지만, 겪어야 할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이다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첫째, 국제 

경제 측면에서는 무역과 투자 보호주의가 대두

되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경제 환

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국

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국내 방역 관리 실패로 

인한 일련의 연속적인 결과를 우려하고, 날로 

심해지는 패권에 대한 초조함으로 중국의 중요

한 공급 사슬과 산업사슬에 대해 전략적인 압

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발전은 국제경

제 대순환으로부터 오는 전례 없는 위험과 충

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앞으로 국제 

대순환 참여에서의 이익과 위험을 재평가해야 

한다(Wu Shan-lin, 2020. p.93). 둘째, 국내 경

제 환경 측면에서 중국 경제는 다년간의 고속

성장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 단계에 접어

들었지만, 기존의 저렴한 인력으로 경제 성장

을 추진해 왔던 장점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Luo Zhong-wei and Meng Yan-hua, 2020). 

한편 중국 내수시장이 가진 큰 잠재력은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여, 국내와 국제 이중 순환이 상호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 전략적 배

치를 시기적절하게 제기한 것이다.

2. 제14차 5개년 계획 중 
산업정책에 관한 주요 내용

2020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9기 제5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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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제14차 5개

년 계획과 2035 비전 목표 수립에 관한 중국공

산당 건의(이하 <건의>로 약칭함)’를 심의하고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2021년 전

국 양회(兩會) 기간에 이 계획 요강 초안을 통

과시켰다. <건의>는 제14차 5개년 기간 동안 

중국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서 안정과 발

전의 전반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 고품질 

발전,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 과학 기술 혁신,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발전의 목표

로 한다고 하였다. 

<건의>는 15개의 큰 주제와 60조 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네 번째 대 주제에서는 산업정

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주로 실물경제에 

중점을 두고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인터넷 강

국, 디지털 강국의 중국을 확고히 건설하고 산

업기반의 고급화와 산업사슬 현대화를 추진해 

경제의 질적 효과와 핵심 경쟁력을 높여야 한

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사슬 및 공급 사슬의 현대화 수준을 

높인다. <건의>의 11조에서는 주로 제조업 비

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면서 실물경제의 기반

을 튼튼히 다진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업종별

로 공급 사슬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전

체 산업사슬의 최적화를 추진한다. 전통산업의 

고급화·지능화·친환경을 추진하고 서비스형 

제조업을 발전시킨다. 산업이 국내에서 질서 

있게 이전되도록 촉진하고, 지역 산업사슬의 

분포를 최적화하며 노후공업기지의 구조전환

과 발전을 지원한다. 중요 제품과 핵심 기술에 

대한 난제해결 강도를 높이고, 선진적이고 실

용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사슬 및 공급 사

슬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국제 산업 안전 협력

을 강화하여 더욱 강한 혁신력, 더욱 높은 부가

가치,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사슬

의 공급망을 형성한다. 이상 언급한 것과 같이 

안전한 공급 사슬의 구축이 중국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2) 전략적인으로 신흥 산업을 발전시킨다. 

<건의>의 12조에서는 주로 향후 발전해야 할 

분야를 규명했다.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기

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신에너지 자

동차, 친환경 및 항공 우주, 해양 장비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인터넷, 빅 데이

터, 인공지능 등과 각 산업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하여,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촉

진한다. 신흥 산업 성장 엔진을 구축하여 신기

술, 신제품, 신경영형태, 신모델을 육성한다. 플

랫폼 경제와 공유 경제를 발전시켜 기업의 합

병과 재편을 장려하며 수준이 낮고 중복적인 

건설을 방지한다. 이것은 중국이 앞으로 발전

해야 할 분야만이 아니라 수준이 낮고 중복 건

설된 기업을 합병하거나 재편을 통해 산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3) 현대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한다. <건

의>의 13조에서는 주로 서비스업의 발전 방향

을 제시했다. 연구·개발·설계, 현대물류, 법

률서비스 등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현대 서비스업을 선진 제조업 및 현대 농업과 

심도 있게 융합시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 생활서비스업을 고품질과 다양화

로 업그레이드하고 건강·노후·육아·문화·

관광·스포츠·가사·부동산 등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중국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의>에서 특별히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하

겠다고 강조했다. 

(4) 인프라 구축을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건의>의 14조에서는 새로운 인프라를 체계적

으로 배치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면에서는 5

세대 이동통신, 산업 네트워크, 빅 데이터 센터 

등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교통 면에서는 종

합 운송 대통로, 종합 교통 중심지, 물류 네트워

크를 정비하며, 도시군과 도시권 사이에 궤도

교통의 네트워크화를 가속화하고, 농촌 지역과 

변방 지역의 교통시설을 구축한다. 에너지 면

에서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건설하고, 수

자원 인프라 건설에서는 수자원 최적화 배치와 

수해·가뭄 재해 방지 능력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5)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 <건의>의 15조

에서는 디지털 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를 발전

시키고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를 추진

하며,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도 있는 융

합을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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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규명했다. 그리고 

데이터 자원의 재산권, 거래 유통, 크로스 보더 

전송과 안전보호 등 기초제도와 표준규범을 구

축하여 데이터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추진한다

고 강조했다. 또 국가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디지털 분야의 국제 

규칙과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한다고 천명했다.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에 대해서 <건

의>는 다음과 같이 규명했다. 첫째, 국내의 대

순환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강대한 국내시장

에 의거하여 생산, 분배, 유통, 소비 각 단계를 

관통시키고 업종 독점과 지방 보호를 타파하며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형성한다. 공급구조를 최

적화하고 공급의 질을 개선하여 국내 수요에 

대한 공급체계의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생산

요소의 시장화 배치와 상품 서비스 유통을 방

해하는 체제 장벽을 허물고 사회 전반의 거래 

원가를 낮춘다.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뒷받

침 시스템을 보완해 수요가 공급을 이끌고, 공

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더 높은 수준의 동태적 

균형을 형성하여야 한다. 둘째, 국내와 국제의 

이중 순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내 대순환에 

입각하여 비교우위를 갖는 강한 국내시장과 무

역 강국을 건설한다. 국내 대순환으로 글로벌 

자원 요소를 유치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개 시장

의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내수와 외

수, 수입과 수출, 외자 유치와 대외투자의 조화

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수지 기본 균형을 

촉진한다. 내외 무역 일체화 체계를 완비하고 

내외 무역 법률·법규를 완비시킨다. 

이상과 같이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에 산

업정책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제14차 5개년 기

간 동안의 산업 발전 방향 지침서를 내놓았다. 

제14차 5개년 계획 산업정책에 관한 내용은 향

후 5~15년간 중국의 산업 발전 방향만을 천명

한 것이 아니라, 강대하고 현대화된 강국을 건

설하려는 중국의 결심을 보여주었다. 한 나라

의 경제 발전 수준과 과학 기술 수준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현대화 나라로 성장하려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위권으로 도약해야 한다. 비록 이 과정이 쉽

지 않겠지만 제14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에

서 볼 수 있듯이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두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앞으로 5~15년간 강대국을 건

설하는 것을 중국의 발전 목표로 하고 있다. 중

국은 ‘거국체제’2)를 통해 반드시 난제를 계획대

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기술 자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중국의 자체적인 기술역량 

강화를 ‘쌍순환’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따

라서 앞으로 한동안 글로벌 가치사슬에 큰 변

화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산업경쟁

력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으

로서는 이러한 산업정책의 내용과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Choi Pil-soo and Lee Hyun-tae, 2021.p.151).

 Ⅲ.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및 문제

1.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단계가 여러 단

계로 분화되고,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

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각 단계별로 가치

가 창출되는 새로운 생산 및 무역 패러다임을 

의미한다(Kwon, Soon-koog 2015. p.99). 예컨

대 중국에서 생산하는 iPhone의 경우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중간재는 독일이나 한

국 등의 나라에서 수입하고, 중국은 단순 조립

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

며 빠르게 발전해 온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은 

비교우위의 자극효과와 창조효과의 두 가지 중

요한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국제 분업

체계에 편입되는 문턱을 낮추고, 개발도상국이 

경제 글로벌화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를 가져다주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

2) ‘거국 체제(擧國體制)’란 국가의 힘, 즉 국가의 인력, 

물력, 재력을 동원하여 국익을 최고 목표로 어떤 중

대한 프로젝트를 돌파하는 작업 체계와 운영 메커니

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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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 분업체계에 녹아들면서 급속한 경제성장

을 이루었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은 

‘동승서하(東昇西下)’ 라는 구도의 변화까지 가

져왔다(Dai Xiang and Song Jie 2021. p.99).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글로벌화 호황과 함께 

또 다른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나는 한

정된 지리적인 여건, 자금난, 기술후진, 시장규

모 제한 등 각종 장벽으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

국, 특히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

체계에 원활하게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또 다

른 하나의 현상은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가치사

슬 분업체계에 편입되어 있지만,  ‘저단잠금

（Low-Locked）’의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체계에서 소외되

어 있는가 하면, 에너지 또는 자원 수출국으로 

퇴화되기도 한다.

오늘날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 하에서 나라와 

지역은 핵심적인 기초 부품(부속품, 소프트웨

어와 데이터베이스 등), 핵심적인 기초 소재, 

선진적인 기초 공정 등에 대한 연구 개발 조건

과 실력이 있어야만 그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

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리능력과 

통제력을 유지해야 가치사슬과 산업사슬을 주

도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한 나라가 공급자 또

는 사용자로서 가치사슬의 분업에 참여할 경

우, 만약 이 부분에서의 부가가치가 총 부가가

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참여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 분업과 복잡한 분업의 

차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횟수가 한 번 이상일 때, 

이것은 복잡한 가치사슬 분업이라고 말한다

(Huang Qun-hui and Ni Hong-fu, 2020. p.11).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성은 매우 다양한데, 

일부 국가는 농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예: 마다

가스카르)이나 자연자원 분야(예: 칠레와 노르

웨이)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주력하고 있다. 개

발도상국의 예로서 탄자니아는 저기술 단순 제

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국, 멕시코, 슬로바

키아 공화국과 같은 비교적 경제가 발달한 나

라는 중간 기술 제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인도·싱가포르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서비스업에 주력하고 있고, 아주 

적은 수이지만 경제국 중에서는 독일·일본·

미국 만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The World Bank, 2020). 지난 30년간 아

시아·유럽·북미의 일부 국가가 글로벌 가치

사슬 확장을 주도해 왔다. 1990년부터 2015년

까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약 7% 증가했으

며, 글로벌 가치사슬 집약화의 주요 기여 국가

는 독일,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은 주

로 국제무역에서의 점유율 증가를 통해 실현한 

것이다(The World Bank, 2020. p.26).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에는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아웃소싱 수요와 맞물려 대형 제조업체

가 중국에 진출함으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각종 부품 생산을 전문화하여 거대한 

가치사슬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개

혁·개방 초기부터 대외무역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대부분 값싼 노동력과 자원 소

비에 의존한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거나 중

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에 수출하는 일을 

해왔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UN) 산업

분류 중 전체 공업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인 중국은 39개의 공업 대류, 191개의 중류, 

525개의 소류(Huang Qun-hui and Ni Hong-

fu, 2020. p.14)를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가

치사슬에서의 위치는 그리 높지 않다(Fig. 1).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분업의 세분화 추세는 

전반적으로 정체되었지만 이미 안정 단계에 접

어들었다. 현재의 국제정세로 볼 때 중국이 단

기간에 더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 상위권으로 

진입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고속철도, 인터넷, 5G 기

술, 신에너지, 드론 제작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성장했다. 특히 중국이 

제기한 ‘중국 제조 2025’는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일으켜 

여러 국가와 연합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Kim Kwa-nok 2018. p.59). 그 

중 중국 HUAWEI와 ZTE(Zhongxing Telecom 

Equipment) 기업에 대한 제재는 한 예시로서 

볼 수 있다. 또 다른 나라들의 ‘탈(脫)중국화’를 

부추겨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제외시키

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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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적 지위와 지배력 향상을 이루는 것이 시

급하며,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산업기초의 고급

화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 산업 발전을 위한 중

요한 관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발전전

략을 조정하여 제14차 5개년 기간에 국내 대순

환을 주체로 하여 국내와 국제 이중 순환이 상

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문제점과 대책

1)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문제점

부가가치 공급자와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글

로벌 가치사슬은 상위와 하위로 나눌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 체계에서 중국은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공급자보다 하위 생

산자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복잡한 가치사

슬 분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간단한 가치사슬 

분업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다. 

가치사슬의 참여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이 비

록 글로벌 산업사슬에 많이 참여함에도 불구하

고 나타나는 뚜렷한 문제점은 대부분의 업종이 

하위권 (완제품 조립 위치에 근접)에 있고, 전

자, 컴퓨터, 전기 설비 등과 같은 기술 수준이 

약간 높은 업종에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낮다는 것이다(Zhang Xiao-xi, 2020. p.53).  

미국·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선진국이 

중국의 중간재 수출입 부가가치의 주요 공급원

이며, 이는 중국이 선진국이 주도하는 가치사

슬 분업의 하위 사용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종속적

인 위치에 있으므로 선진국이 중간재의 공급을 

줄인다면 중국의 생산 사슬은 흔들리고 경제성

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Fig. 1. A handful of countries drove global GVC expansion from 1990 to 2015

Source: The World Ban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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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WEI가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칩을 

공급받지 못해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서 8위로 추락한 경우이다(Star Daily, 

2021.08.09). 그러므로 중국은 선진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피하고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중국이 하위권에서 벗어나려면 

더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사슬 분업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해야 하는데, 현재 역(逆) 글로벌화의 

추세가 거세게 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폐쇄적 격리로 인해 상품과 서비

스의 글로벌 이동이 가로막히면서 중국의 글로

벌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치가 불리해져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 중국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대책

(1) 혁신적인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해야 한

다. 혁신적인 가치사슬은 혁신원의 획득에서 

혁신원을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시장화의 혁신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을 말한

다(Zhang Xiao-xi, 2020. p.58). 이 과정에서는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며 과학 연구 혁신은 

혁신 과정의 시험 단계이다. 제품의 혁신은 혁

신 가치사슬의 산출 단계이고 혁신의 제품화 

과정이며 시장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

시 기술 혁신에 새로운 영향을 형성한다.

혁신적인 가치사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

째, 질 높은 인력자원을 비축하고 대학 교육과 

과학 연구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린다. 과

학기술 혁신과 전환에 대한 투자·융자 시스템

을 구축하고, 대학·과학 연구기관·기업·정

부 간 상호 교류와 연결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

째,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신제품 개발비 지출을 늘리도록 권장하

며, 자체 개발 기업에 대해 일정한 보조금을 지

원해야 한다. 또한, 자본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연구 개발 자본을 자본 시장에서 

얻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선진국의 좋

은 품질의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고 중간재 수

입을 통해 기술을 배우며, 양질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혁신

적인 추진력으로 산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넷째, 시장의 수요와 결합하여 

혁신의 성과 전환을 가속화하며, ‘산학연’의 결

합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2) 국내 시장을 이용하여 다차원의 가치사

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

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의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기반

으로 하여 현지 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을 육성

할 수 있다. 연구개발·금융·마케팅 등 현대 

서비스업을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Fig. 2. China's Participation in 2000-2017 by Simple and Complex Value Chain Division

Source: Calculated according to UIBE-GV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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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제조업이 첨

단 지능으로 발전해 중국 경제의 질 높은 발전

을 이룰 수 있다. 다층적인 국내 가치사슬 분업

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치사슬의 업

그레이드를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창지앙(長江) 경제벨트의 경우, 발달된 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연구개발·디자인·금융·물

류·마케팅·브랜드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 서

비스업을 발전시켜 이 지역을 다국적 기업이 

모이는 ‘본사 경제’로 성장시킨다. 광동, 홍콩, 

마카오의 대만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세계적인 

도시군의 장점을 살려 중국이 글로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부상시킨다. 

북방 도시 군 건설을 추진하고, 선양(瀋陽)-다

롄(大連), 지난(濟南)-칭다오(靑島), 징진지(京

津)를 일체화하며, 혁신적인 요소들을 집결한

다. 동북과 중부 지역의 노후공업기지를 발전

시키고 중화학공업 가치사슬 분업의 사슬 격상

을 고무하며 연해 지역의 제조업 이전을 이어

받아 제조 중심지로 형성한다. 

(3) 주변국과의 지역 가치사슬 건설을 추진

해야 한다. 중국은 주변 신흥국과 지역 내 가치

사슬을 구축함으로써 가치사슬의 기술 후진국

에서 기술 선진국으로 전환하고, 가치사슬을 

주도하는 것을 통해 중국 경제 발전이 중·고급 

수준으로 나아가는 목표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지역 내 경제 동반자 관계와 한·중·일 자

유무역지대 협상을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 내 

가치사슬 구축을 강화한다. 현재 중국은 중간

재 가공무역 부문에서, 일본과 한국은 가치사

슬 상위권에 속한 디자인 부문에서 더 많은 역

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선진기술의 연구개발

을 강화·육성하고, 일본과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배우고 비교 우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는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술 

우위를 쌓아야 한다. ‘일대일로(一帶一路)’3) 실

시를 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제를 구축함으

로써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균형을 촉진한다. 

이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내수 우위, 생산능력 

우위와 자본 우위를 통해 중국은 가치사슬의 

3) ‘일대일로(一帶一路)’란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

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지칭한다.

상위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4) 중간재 무역 및 서비스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상을 높이

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은 가치사

슬의 하단에서 중·고급 수준으로 매진하는 데 

있다. 국내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결합하여 제

품의 복잡도를 늘리고(산업 사슬의 길이를 연

장함), 외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의 양을 증가

시킨다면 중국 수출품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입 

무역적자 균형, 무역 분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위상을 넘어 세계

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역량이 되었고, 향

후 가치사슬 경쟁의 핵심은 고급 서비스업의 

강점을 키운 서비스 무역을 하는 데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세계경제의 발전 상황

을 보면, 글로벌 서비스 무역 비중이 빠르게 상

승하여 이미 화물 무역을 앞지르고 있고, 이런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

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경제국에 비해 서비

스 무역이 늦게 시작되었고, 경쟁 우위가 뚜렷

하지 않다. 따라서, 오직 서비스무역 개방을 통

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새로운 강점으로 

육성해야만 서비스의 가치사슬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은 개혁 개방 

초기에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글

로벌 가치사슬 하위권에서 주로 조립, 가공과 

같은 역할을 해왔지만 40년 동안 노력한 결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산업분류 중 전체 공

업 업종을 보유한 나라로 성장하였다. 특히 고

속철도, 인터넷, 5G 기술, 신에너지, 드론 제작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아직까지 글

로벌 가치사슬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

에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중에서 특히 기술 혁신

을 강조하고 신흥 산업을 발전시켜 앞으로 

5~15년 안에 산업사슬 및 공급 사슬의 현대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이런 발전 전망

은 이웃 나라인 한국의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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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중 협력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 비전 목표

에서 국내 대순환 위주, 국내·국제 ‘쌍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제시했다. 

중국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 한국에게 또한 기

회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한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의 하나이며, 제2차 세계대전 후 공

업 발전의 가장 빠른 후발주자다. 현재 한국은 

자동차 제조·반도체 소재·프리미엄 전자 제

조 등에서 모두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Xiao sheng Finance and Economics, 2019), 

중국이 벤치마킹할 만하다. 그러나 중국의 경

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한중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의 상

호 보완적인 산업 관계에서 일부 산업은 점차 

경쟁관계로 변하고 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래 산업에서는 경쟁과 보완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며 협력해야 할 부분 역시 매우 

다양하다. 

중국이 제14차 5개년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신흥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Table 1. Korea-China comparison outlook for major industries in 5 years

한국 우위 경합 중국 우위

자동차 엔진, 변속기 등 내연 기관 
핵심 부품,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중형 이상 
승용차

전기차, 경소형 승용차, 범용 
부품

저가형 상용차, 저가 범용 
부품, 전기버스, 자율주행 
시스템

조선 LNG운반선, FLNG, FSRU, 
해양플랜트

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범용 해양플랜트, 
LNG연료추진선, 
소형LNG운반선

벌크선, 중소 유조선

철강 고기능성 강재, 고급 
특수강/합금강

일반강 전체, 판재류(자동차 
및 가전용)

건축용 철강재, 일반 
저급강재, 강관류

석유화학 고부가 중간재(첨가제 등), 
중국 자급률이 낮은 
제품군(SM, EDC, PC, 
MEG 등)

신산업 부문(ICT 중간재, 
바이오, 고기능성 
다운스트림 제품)

범용 석유화학 제품

반도체 메모리반도체(D램, HBM, 
낸드플래시), 
팹리스(이미지센서, 휴대용 
전자기기용)

파운드리, 팹리스(통신용) 팹리스(AI, IoT)

디스 
플레이

프리미엄 OLED(폴더블, 
터치 온 셀, 언더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QD기반 기술

중저가 OLED(스마트폰 
중심) Micro-LED

LCD전반

통신기기 고급형 플렉서블(폴더블)폰 
등 Post-스마트폰분야, 
휴대폰부품(반도체, 플렉서블 
OLED, 이미지센서, 이차 
전지 등)

고급형 5G폰, 폴더블폰, 휴 
대폰부품(생체인식모듈, 
중저급OLED, 카메라모듈 
등)

범용 부품, 중저가형 
스마트폰

인공지능 AI응용 분야(바이오·의료, 
AI가전 등)

음성∙시각인식, 자연어처리, 
AI분석(머신러닝), AI반도체, 
응용부문 전반

머신러닝, AI플랫폼

게임 콘텐츠 제작 능력 인터랙티브 콘텐츠, AI를 
활용한 콘텐츠 등

대형서버(플랫폼), 클라우드, 
AR∙VR, AI 등 신기술 접목

Source: Choi Pil-soo, Lee Hyun-tae (2021).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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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프리미엄 장비, 

신에너지자동차, 친환경 및 우주항공·해양장

비 등이다(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경

제 발전의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전략 2045(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에 따르면, 한국도 향후 정보기술, 재료과

학, 생명과학, 기계전자학, 에너지, 환경과학 등

의 분야에서 크게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국이 적극적으

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으로 한중 양국이 이를 

공동 개발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국의 광범위한 시장을 
효과적으로 이용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치 변

화는 자국 산업구조의 조정과 국제적 분업 지

위의 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한중 양국의 

자원 요소와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성이 강하며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 

발전에 직접적인 추동력을 제공한다. 중국은 

자연자원 및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자금과 기

술 자원이 부족하다. 반면, 한국은 자연자원과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내 시장도 좁

지만 풍부한 자금과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

다(LI Bo-ying 2019. p.52). 한중 양국이 가진 

자원 요소와 경제 발전 단계의 차이는 양국의 

무역·투자·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심층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내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에 따라 한중 

양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무역 제품 분야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여전히 중국에서는 노

동집약적 산업이 주도하고 있고, 한국은 자본 

· 기술 집약적 산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

의 산업 구조와 대외 무역 구조의 끊임없는 상

승에 따라, 중국의 한국 수출품 비교우위가 전

통적인 자원 집약적 제품에서 자본·기술 집약

적인 제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중 상품 무역

구조가 점차 비슷해지고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추진과 더불어 양국 무역은 수직적 상호 보완

에서 수평적 경쟁으로 가는 과정이 가속화될 

것이며 직면한 경쟁의 강도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Wu Feng-jiao, 2007. p.20).

따라서, 한중 양국은 산업구조를 높이는 동

시에 새로운 경제 무역 협력의 성장점을 찾아

야 한다. 예를 들어, <Table 1>에서 본 바와 같

이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은 엔진, 변속기 등 내

연 기관 핵심 부품, 수소 연료 전기차, 중형 이

상 승용차를 강점으로 꼽는다. 반면 중국은 저

가형 상용차, 저가 범용 부품, 전기버스, 자율 

주행 시스템 등이 강점이다. 양국의 경쟁 분야

에는 전기차, 경소형 승용차, 범용 부품 등이 존

재하며, 만약 각자의 강점을 살려 산업 가치사

슬에서 분업 협력한다면 경쟁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양국의 분업 및 협

력에서 한국이 디자인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시장 수요에 맞추어 산업사슬의 상위인 디자

인·연구 개발 비중을 늘려야 한다. 중국은 자

동차 수요 시장이 넓고 인건비가 한국보다 낮

은 만큼 시장 운영 관리와 판매 비중을 늘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기술 향상과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생산된 자동차는 중

국과 한국뿐 아니라 제3의 시장에도 팔릴 수 있

다. 자동차 분야를 예로 들었지만, 만약 다른 

산업 분야에 적용하더라도 양국의 협력을 통해 

얻게 될 가치는 개별 생산에 따른 것보다 더 높

을 것이다.

2. 한중 과학기술 협력 

한 나라의 기술력이 그 나라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며 세계경제에서 경

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

과 혁신을 해야 한다. 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

이 서로 배우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하면서 ‘중화인민공

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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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 30 Sep, 1992). 협정의 제2조에는 다

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과학자, 연구원, 기

술자 및 전문가를 상호 파견한다. 둘째, 과학기

술 성격의 연구 성과와 설비, 출판물과 정보를 

교환한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의 세미나, 심포

지엄, 기타 회의와 훈련을 공동으로 조직한다. 

넷째, 상호 관심 있는 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수

행한다. 다섯째, 양측이 동의하는 모든 과학기

술 협력 형식을 포함한다. 

이 협정은 한중 과학 기술 협력과 관련된 핵

심 협정으로서, 매년 한 차례씩 정부 차원의 과

학기술 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중점 협

력 분야와 과제를 확정해야 한다. 특히 4차 산

업혁명을 맞아 어떤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을 할 것인지 정부 간의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

야 한다. 그다음으로 양국 과학계의 공동 연구

를 거쳐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검증을 거쳐 생

산한 후 시장에 내놓는다. 양국은 기술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인력 교류 활성

화 등의 행사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양국의 대

학이 교환협정을 체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학

생을 서로 파견하고 교환학습하며 서로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적 시야를 넓혀 주

고 창의력을 키운다. 대학교수들 또한 연구년 

형태로 서로 파견하여 서로 선진 경험을 배우

고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며 대학 교

육수준의 향상을 추진한다. 한중 과학기술 수

준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4차 산

업혁명 시기의 중요한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첨단 기술, 산업화의 전망 등의 차원에서 

한중 협력의 공간과 방식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3. 제3자 시장 공동 진출

한중 양국은 기술요소 차이로 인해 양국의 

생산능력은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에서 서로 다

른 위치에 있다. 중국은 생산능력이 풍부하지

만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의 중하위권에 속해 

있다. 한국은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여 

첨단 기술과 혁신 디자인 면에서 강한 생산능

력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의 

중상위권에 있다(Wu Chong-bo and Ding Meng, 

2020. p.78). 따라서 한국의 자금과 기술 우위, 

중국의 자원 및 원가 우위의 상호보완적 관계

를 갖고 있어 공동으로 제3자 시장에 진출한다

면 규모와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비교우

위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산업 간 협력, 

산업 내 분업, 제품의 상하위 관계는 한중 양국

의 제3시장 동반 진출로 하여금 깊은 협력 기반

과 넓은 협력 공간을 갖추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중국 방문 중에 ‘일

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 및 다른 나라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The Xinhua 

News Agency 2017.12.14). ‘일대일로’와 ‘신 북

방정책’, ‘신 남방정책’은 한중 양국 각자의 대외 

발전 목표이며 실천 경로와 중점분야에서 공통

점이 있으며, 이는 한중 양국이 제3 시장 공동 

진출에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제3시장 협력 

운영 메커니즘 하에 양국은 동남아·동북아·

중동·남미 등 지역의 에너지·교통·물류·

전력 분야에서 일련의 건설성과를 거두었다. 

쿠웨이트의 알주르 정유공장 프로젝트가 한중 

간 제3시장 공동 진출을 이룬 하나의 좋은 예시

라고 할 수 있다(Wu Chong-bo and Ding Meng, 

2020. p.86). 

대외 지향적 성장을 주도해 온 한국 경제는 

최근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소비시

장 위축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중 양국의 제3시장 진출 협력은 양국의 경제발

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며, 한국 기업의 비교

우위 생산능력과 중국의 노동력·자원 등 비교

우위 결합을 통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양국 

기업이 손잡고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한 제3국

에서 관련 국가와의 공업화와 도시화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간의 소통을 촉진하면, 한중 양

국의 경제발전에 더욱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4. 한중 산업단지의 충분한 역할 발휘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줄곧 

2400억 달러（K-stat）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에 빠져 상승 돌

파하기가 어려워졌다. 한중 양국의 경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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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한중 FTA

를 체결한 후 2015년 10월 31일 중국 상무부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산업단지 공동건

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산둥성 

옌타이(山東烟台), 장쑤성 옌청(江苏鹽城), 광

둥성 후이저우(廣東惠州)와 한국의 새만금 지

역에 한중 산업단지를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Nan fang Daily，2016. 07. 18). 한중 산업단

지는 인터넷+, 신에너지, 바이오, 식품, 스마트 

제조, 물류 등의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스

타트업 중소기업을 육성해 규모 있는 혁신기업

과 초창기형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협력모

델을 형성하는 목표를 세웠다(Dong jiang 

Daily, 2016. 07. 21). 한중 산업단지의 체결은 

한중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양국은 한중 산업단지를 협력의 플랫폼으로 

삼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육성할 중요한 산업

을 공동 연구·개발해야 한다. 신에너지·스마

트 제조·물류 등의 분야는 한국의 강점이고, 

바이오·식품·물류 등의 분야는 중국의 강점

이다. 그밖에 사물인터넷·드론·반도체·철

강·환경보호·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도 협력

할 가능성이 크다. 한중 산업단지는 양국 간 무

역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의 경제 연동을 촉진해 전통 제조업 중심의 패

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성장점

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산업단지는 한

중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산업협력과 전략적 

연계를 모색한 산물로써 4차 공업화 시대의 요

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이다. 이 협

력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공동으로 신기술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글로벌 가치

사슬은 예전과 달리 지역화 특징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가치사슬에서 그 위

상이 높아져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동아시아 

각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이런 새

로운 발전 추세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과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구성하고 

지역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

하여 가치사슬의 핵심적인 위치를 창조해야 한다.

Ⅴ. 요약 및 결론

경제의 글로벌화 환경 속에서 제품의 생산단

계는 한 국가나 지역의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나 지역의 자체적인 장점에 따라 생산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가 

Fig. 3. Major hubs in value-added trade in 2017

Source: Lee Hyun-tai and Jeong Do-soo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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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경제국이 이 생산 라인에 

참여해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 구조의 일부가 

되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치는 기업의 

관리능력과 기업실적에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

가 그 나라의 경제발전 속도와 질에 영향을 미

치며 심지어 그 국가의 경제적 지위까지 결정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막이 열린 지금, 각 나라마

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혁명에 큰 변화가 일어나

는 가운데 국제정치·경제 지형이 심도 있게 

조정되고 있다. 기존 선진국은 기득권을 유지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세계의 공장’

으로 세계무대의 중심부로 부상하자 미국을 비

롯한 일부 선진국은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노

골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막고 ‘중국 위협론’을 

퍼트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또한, 무역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세

계화를 반대하는 각종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환경 변화가 크게 일어나

는 상황에서 제기한 중국의 제14기 5년 계획의 

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그 내용을 정

리하였다. (1)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공급사슬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2) 전략적인 신흥 산업 즉, 차세대 정

보기술(IT)·바이오기술·신에너지·신소재·

프리미엄 장비 등을 발전시킨다. (3) 현대 서비

스업 즉, 연구, 개발, 디자인, 현대 물류, 법률 

서비스 등을 발전시키며 현대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의 융합을 추진한다. (4) 5G 이동통신, 

산업 네트워크, 빅 데이터 센터, 물류 네트워크, 

교통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

킨다. (5)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디지털 경제

를 발전시킨다. 

연구를 통해 기술 자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국이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현재 중

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그 지위가 아직 높

지 않으며, 다만 고속철도, 인터넷, 5G 기술, 신

에너지, 드론 제조 등 일부 영역에서만 선진국

의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

국은 유엔에서 산업분류가 가장 잘 되어 있고 

규모가 가장 큰 공업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

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혁신적

인 가치사슬체계를 구축하고 질 높은 인적자원

을 비축하며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한

다. 둘째, 중국 내수시장을 활용해 다차원적인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금융, 마

케팅 등 현대 서비스업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주변 국가와의 지역 가치사슬 구축을 추진해 

동아시아 지역 내 가치사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중간재 무역과 서비스 무역을 확대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해 중국이 제14차 5년 계획에 따라 

발전해 나간다면 글로벌 가치사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밝혔다. 

한국으로서는 중국 산업정책의 내용과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또한, 본 연구는 한중 협력에 대해 건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중 양국은 자

원요소와 경제발전 단계가 달라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 중국은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반면, 한국은 풍부한 자금력과 앞선 기

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산업구조

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무역 협력의 

성장점을 찾아야 한다. 현재 신에너지자동차와 

환경보호제품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

품이다. 한국은 디자인 면에서 앞서 있고, 중국

은 생산 면에서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

다. 글로벌 가치사슬 차원에서 서로 협업하여 

중국의 넓은 시장을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경

쟁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기초다. 과학기술은 한중 양국

이 서로 배우고 협력할 공간이 크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어느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질지 정부 간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선진 경험을 상호 학

습하고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한중 양국의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첨단

기술, 산업화 전망 등 다양한 형태의 학술 세미

나, 전문가 상호 방문, 공동 인재 양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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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활동을 펼쳐야 한다. 

셋째, 한중 양국은 기술요소의 차이로 글로

벌 가치사슬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 제3자 

시장에 공동 진출하면 산업 규모와 수익을 올

릴 수 있다. 한중 양국의 제3시장 진출 협력은 

양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넷째,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해야 한다. 한중 산업단지는 인터넷+, 신에너

지, 바이오, 식품, 스마트 제조, 물류 등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해 규모 

있는 혁신기업과 스타트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

하는 협력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우리는 산업단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

록 해야 한다. 양국이 서로 투자하고 공동 연

구·개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산

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이웃 나라

여서 무역은 물론 투자나 인적 왕래에서도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4차 

산업혁명이 막을 연 현재 적극 협력해야 한다. 

중국은 강대한 개발도상국이며 한국은 아시아

의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지역적 가치사슬을 만들어 세계경제의 빠른 회

복과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수립의 배경과 내용, 세계 가치사슬

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한중 

양국의 협력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데에 기

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용된 데이터가 새

롭지 못하다는 점, 제시된 협력 방안이 구체적

이지 못하다는 점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더 나은 후

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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